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溫膽湯의 方論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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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Ondam-tang Prescription
Ung-Sik Choe · Gi-Hoon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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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Daejeon 300-716, Korea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terpretation of the Ondam-tang(Ondam-tang, 
here-in-after referred to as “ODT”) prescription in order to obtain the evidence for clinical applications.

Methods : We have analyzed the interpretation on the ODT prescription through translations and 
comparisons based on classic books about the oriental medical prescriptions.

Result : 1. ODT was first mentioned in the Jiyangfang(集驗方) which was quoted in the Waitaimiyao
(外臺秘要). After that, in book Sanyinjiyibingzhengfanglun(三因極一病證方論), Chen-yan(陳言) completed 
and recorded in a book organizing prescriptions of ODT now in frequent use. 

2. The Banha(半夏) removes the dam(痰-phlegm) and relieves emesis. The Jinpee(陳皮) encourages 
strengths, and the Bokryoung composes oneself and produces the water. The Licorice(甘草) relieves 
people’s mind, and the Ginger relieves gastrointestinal problems and relieves emesis. Juk-yeo(竹茹) 
abate of the fever of the Sangcho(上焦). Jisil(枳實) encourages strength, controlling Samcho(三焦) as 
releasing the congestion of energy. In these ways, numerous symptoms resulted from the imbalances 
of the Gallbladder(膽) are treated. 

3. Meaning of “on(溫-warm)” in ODT regains the original characteristic of the Gallbladder(膽).
4. Treatment mechanism of ODT is ‘cooling the Gallbladder(膽)’ and ‘remedies Samcho(三焦)’ and 

‘eliminates dam(痰)’ and ‘cure Kiwool(氣鬱-which is kind of depressions) and Saengyen(生涎-which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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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d of phlegm)’ and ‘removes a mismatch between Gallbladder(膽) and Stomache(胃)’. 
Conclusion : In this study, we have demonstrated various methodologies. This paper will be useful to 

the future researchers and clinicians to conduct a study on herbal medicines such as the ODT.

Keyword : Ondam-tang, Gallbladder, phlegm

Ⅰ. 서     론

20)

溫膽湯의 功效는 淸膽和胃, 理氣化痰1)으로 膽

胃不和로 痰熱이 上擾하여 나타나는 失眠, 精神神

經衰弱症, 耳源性眩暈, 癲癎 등을 치료한다
2). 

溫膽湯이 최 로 기재된 책은 王燾의 外臺秘

要로 王燾는 국 북주(北周)의 요승원(姚僧垣)이 

지은 集驗方에 실려 있는 溫膽湯을 수록하 다
3). 하지만 그 구성과 용량까지 같은 것은 陳 의 

三因極一病證方論에 실려 있는 것이 최 이다1).

임상에서 사용하는 溫膽湯에 한 실험연구와 

임상연구로는 임4) 등의 加味溫膽湯으로 호 된 

자율신경실조증 환자 1례, 김5) 등의 加味溫膽湯

의 항고지  작용에 한 연구, 강6) 등의 加味

溫膽湯이 스트 르성 腦神經傳達物質 變化에 미치

는 影響, 김7) 등의 安心溫膽湯과 加味溫膽湯이 寒

冷·遊泳 스트 스 생쥐의 腦部位別 Monoamines 

含量에 미치는 影響, 박8) 등의 溫膽湯加味 투여 

후 수면의 질이 개선된 환자 치험 3례, 조9) 등의 

天王補心丹·溫膽湯·歸脾湯이 멜라토닌 수용체 발

에 미치는 향, 하10) 등의 청소년기 心膽虛

怯 환아의 溫膽湯 치험 1례 등 여러 논문이 있

었다. 그러나 溫膽湯 구성약물의 한의학  배오의

의를 고찰한 논문은 없었다. 한의학  처방을 해

석함에 있어서 인 약리실험 연구도 매우 

요하지만, 통  한의학 이론에 한 탐구는 

보다 근원 인 탐구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자

는 溫膽湯에 한 여러 의가들에 方論을 시 별

로 수집해 비교 분석한 결과 溫膽湯에 한 약간

의 지견을 얻은바 본고를 통해 보고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문헌자료  연구방법

1) 문헌자료

(1) 外臺秘要11), 三因極一病證方論12), 醫方

13), 古今名醫方論14), 醫方集解15), 張氏醫

通16), 絳雪園古方選注17), 醫略六書18), 時方

歌括19), 成方便讀20), 謙齋醫學講稿21), 中醫

歷代方論精選22), 方劑學(李飛)1), 方劑學( 림

사)2), 圖解增補東醫方劑와 處方解說23)

2) 연구방법

(1) 상기한 방제학서를 상으로 溫膽湯의 方

論을 번역, 비교하고 분석하 다.

Ⅲ. 결     과

1. 王燾 外臺秘要·卷第十七·病後不得眠方二首11)
病源: 大病을 앓은 후에 臟腑가 虛해지고 榮

衛가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冷·熱이 발생한다. 陰

氣가 虛하면 衛氣가 오직 陽分에서만 행하고 陰

分에 들어가지 못하니 잠을 자지 못한다. 만약 心

煩하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心熱이 원인이

다. 만약 다만 虛煩하여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膽冷이다.(제3권 에 나온다.)

集驗:《溫膽湯》大病을 치료한 후에 虛煩하

여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膽寒하기 때문이다. 이 

처방을 복용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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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薑(四兩) 半夏(二兩, 洗) 橘皮(三兩) 竹茹(二

兩) 枳實(二枚, 炙) 甘草(一兩, 炙)

의 6가지 약물을 잘라서 물 八升으로 끓여 

二升을 취하고 꺼기를 제거한 다음, 세 번으로 

나눠 복용한다. 羊肉·海藻·菘菜·餳을 먹지 않도록 

한다.(제5권 에 나온다.)

2. 陳  三因極一病證方論·卷之八·肝膽經虛實

寒熱證治12)
《溫膽湯》膽이 虛寒하여 眩厥하고 足痿하며 손

가락을 움직이지 못하고, 주 앉아 일어나지 못하

며 僵仆하고 目黃하며 失精하고 虛勞煩擾하며 驚

氣로 인하여 膽懾하고 奔氣가 胸部에 있으며 喘

滿하고 浮腫하며 不睡하는 것을 치료한다.

半夏(湯洗去滑) 麥門冬(去心, 各一兩半) 茯苓

(二兩) 酸棗仁(三兩, 炒) 甘草(炙) 桂心 遠志(去心, 

薑汁合炒) 黃芩 萆薢 人參(各一兩) 

의 약들을 부수어서 매번 四大錢을 먹되 長

流水 一斗를 사용하여 糯米와 끓이면 瀉膽湯과 

끓이는 방법이 같다. 一方이 虛煩門에 나타난다.”

陳  三因極一病證方論·卷之九·虛煩證治12)
《溫膽湯》大病을 치료한 후에 虛煩하여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膽寒하기 때문이다. 이 약으로 

주로 치료한다. 한 驚悸를 치료한다.

半夏(湯洗七次) 竹茹 枳實(麩炒, 去瓤, 各二兩) 

陳皮(三兩) 甘草(一兩, 炙) 茯苓(一兩半) 

의 약들을 부수어서 매번 四大錢을 먹되 물 

一盞半에 生薑(五片)과 大棗(一枚)를 넣고 七分이 

될 때까지 끓이고 꺼기를 제거한 다음, 食前에 

복용한다.

陳  三因極一病證方論·卷之十·驚悸證治12)
《溫膽湯》은 心膽이 虛怯하고 외부자극에 잘 놀

래며 或 夢寐不祥하고 或 괴이한 형상에 놀라 心

驚膽懾한 후 氣가 鬱하여 涎이 생겨 涎과 氣가 

相搏해 여러 증상으로 변한 것 내지는 短氣悸乏 

는 自汗, 四肢浮腫, 飮食無味, 心虛煩悶, 坐臥不

安을 치료한다.

半夏(湯洗七次) 竹茹 枳實(麩炒去瓤, 各二兩) 

橘皮(三兩, 去白) 甘草(炙, 一兩) 白茯苓(一兩半) 

의 약들을 부수어서 매번 四大錢을 먹되 물 

一盞半에 生薑(五片)과 大棗(一個)를 넣고 七分이 

될 때까지 끓이고 꺼기를 제거한 다음, 食前에 

복용한다.

3. 吳昆 醫方 13)
膽이 熱하여 痰을 嘔하고 氣가 하고 쓴 물을 

吐하며 꿈에서 놀라는 등의 증상은 溫膽湯으로 

치료한다. 膽은 甲木으로 陽中의 陽이 되고 그 

性을 溫으로서 정상상태로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溫膽이라 이름하 다. 淸한 竹茹는 熱을 제거하

고, 辛한 半夏는 嘔 을 흩으며, 枳實은 實積을 

깨트리고, 陳皮는 滯氣를 소산하며, 生薑은 嘔

을 가라앉히고, 甘草는 上하는 것을 완만히 한

다. 傷寒病이 나은 뒤에 이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

니 이 처방을 항상 투여한다.

4. 羅美 古今名醫方論14)
膽은 中正之官이며 淸淨之腑로 편안하고 고요

한 것을 좋아하고 번잡스럽고 시끄러운 것을 싫

어하며 부드럽고 조화로운 것을 좋아하고 막히고 

울체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東方의 木德을 

가진 陽溫和之氣이다. 만약 大病을 앓은 후이거

나 는 오랫동안 와병하거나 는 寒熱이 물러

난 직후에 胸膈의 餘熱이 완 히 제거되지 않았

으면 필히 陽의 和氣가 손상 받으니 虛煩症이 

생기게 된다. 驚悸는 中正之官이 뜨겁게 쪄져서 

편하지 않기 때문이고, 熱嘔와 쓴 물을 吐하는 것

은 淸淨之腑가 鬱炙되어 편하지 않기 때문이다. 

痰氣가 上 하는 것은 土家에 濕熱이 도리어 올

라타서 木氣가 상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는 먼  마땅히 淸熱하여 三焦를 풀어

주어 이롭게 해야 한다. 方中에 竹茹는 胃脘之陽

을 맑 주고, 臣藥인 甘草·生薑은 調胃하여 안정

시키며, 佐藥인 二陳과 下藥인 枳實로 三焦의 痰

壅을 제거하고, 平滲한 茯苓으로 中焦의 淸氣를 

이르게 한다. 이 게 함으로써 驅邪와 養正을 하

니 三焦와 陽이 平正되므로 膽家가 淸寧하고 

和하지 않음이 있겠는가? 和라는 것은 곧 溫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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溫하게 한다는 것이 실제 涼하게 하는 것이다. 만

약 膽家가 진짜로 寒을 두려워하면 命門火衰에 

속하니, 당연히 乙癸同源의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

5. 汪昻 醫方集解15)
溫膽湯은 足 陽·陽明藥이다. 辛溫한 橘皮·半

夏·生薑으로 痰하여 止嘔하게 하니, 溫膽이 되

고(戴氏는 痰이 膽經에 있으면 神이 집으로 돌아

가지 못하여 사람으로 하여  잠을 못 들게 한다

고 하 다.), 枳實은 破滯하고, 茯苓은 滲濕하며, 

甘草는 和中하고, 竹茹는 胃土의 鬱을 開하여 肺

金의 燥를 맑힌다. 肺金을 凉하게 하는 것이 甲木

을 平하게 하는 것이다. (膽은 甲木이 되니, 金이 

木을 능히 평정한다.) 이와 같이 하면 不寒不燥하

여 膽이 항상 溫하게 된다. 經에  말하기를 

“胃가 不和하면 臥不安하다.”라 하 고,  말하

기를 “陽氣가 滿하여 陰分에 들어가지 못하면, 陰

氣가 虛하므로 잠을 잘수가 없다.”라고 하 다. 

半夏는 능히 和胃하여 陰陽을 소통시킨다. 그러므

로 內經에서는 半夏를 사용하여 不眠을 치료하

다. 二陳湯은 溫膽할 뿐만 아니라 한 和胃도 

한다.(溫膽湯은 곧 二陳湯에 枳實과 竹茹를 더한 

것이다. 三因에 이르기를 心虛膽怯하고, 氣가 

鬱滯되면 涎이 발생되고 涎이 氣와 相搏하게 되

면 수많은 증상이 나타나며 觸事易驚하게 된다. 

그 외에도 혹 夢寐不祥하거나 혹 短氣悸乏하거나 

自汗의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모두 溫膽湯

으로 치료한다. 嘔 의 증상이 있으면 竹茹를 人

參으로 체한다. 內經의 半夏湯은 痰盛不眠을 

치료하는데 半夏(五合), 糯米(一升)을 만 번 휘

은 맑은 물로 달여 복용하여서 땀이 나면 낫는다. 

半夏는 除痰하고, 利 便하며 糯米는 益陰, 利大

腸하여 上下를 소통시키면 陰陽이 調和롭게 된다. 

經에  말하기를 모든 水病患 는 눕지 못하

며 우면 놀라고 놀라는 증상이 있으면 欬嗽를 

심하게 한다고 하 다. 准繩에서는 內經의 半

夏湯은 모두 去飮之劑니 飮이 없는 자는 복용하

지 말라고 하 다. 金匱에서는 虛勞證의 虛煩不

眠을 치료함에 酸棗仁湯을 사용하는데, 酸棗仁(二

升), 甘草(一兩), 知母·茯苓·川芎(各二兩)으로 구성

되어 있다. 深師方에서는 生薑二兩을 더해져 있

는데, 이것은 補肝하는 處方이다. 經에 말하기

를 으면 血이 肝으로 돌아온다고 하 다. 汪昂

이 살펴보건데 本草에 이르기를 “酸棗仁을 炒用

하면 膽虛不眠을 치료하고, 生用하면 膽熱好眠을 

치료한다.”고 하 다. 나의 어리석은 소견으로 膽

熱하면 반드시 心煩口苦한 증상이 있지 반 로 

어떻게 好眠할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한다. 溫膽

湯은 不眠을 치료하는데, 이 처방은 二陳湯에 竹

茹·枳實을 가한 것으로, 이 2가지 약물은 모두 涼

藥이니, 이것은 肺經의 熱을 凉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지, 膽經의 寒을 따뜻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溫膽이라고 處方名을 붙인 것은 膽을 不

寒不燥의 溫한 상태로 만들고자 함인 것이다. 그

러므로 膽熱好眠의 4 자는 疑心이 없지 못하다.)

6. 張璐 張氏醫通16)
溫膽湯(千金)은 心膽이 虛怯하고 외부자극에 

잘 놀래며 땀을 많이 흘리고 잠을 잘 못자며 기

운이 부족하고 힘이 없는 것을 치료한다. 이런 증

상은 모두 寒涎이 膽을 침습했기 때문이다. … 十

味溫膽湯은 寒涎이 膽에 흘러들어가 膽은 寒하고 

肝은 熱하여 가슴이 뛰고 잠을 못자고 기운이 부

족하고 속이 미식거리며 耳鳴과 目眩이 있고 四

肢가 浮腫한 것을 치료한다. 溫膽湯에서 竹茹를 

빼고 人參·熟地黃·酸棗仁·遠志·五味子를 가한다. 

膽이 따뜻하지 않은 것은 胃가 맑지 않아서 痰涎

이 停蓄되어 淸淨之府로 스며들어 陽氣가 條暢하

지 못하여 溫和한 성질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

므로 辛溫한 二陳湯으로 溫膽滌涎하고, 涎이 모이

면 脾臟이 울체되니 枳實·竹茹를 가하여 胃熱을 

化한다. 만약 寒熱嘔 하면 胃氣가 不振한 것으로 

消剋하는 枳實과 장을 체하게 하는 紅棗를 빼

고 疏肝하는 柴胡와 扶胃하는 인삼을 가하니 이

에 六君子湯의 變法이다. 다시 熟地黃·酸棗仁·遠

志·五味子를 가하는 것은 한 歸脾湯法의 派이다.

7. 王子接 絳雪園古方選注17)
溫膽湯은 떨어진 장부에서 치료를 구하는 처방

이다. 熱이 足 陽之本에 들어가면 膽氣가 橫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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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胃에 옮겨가면 嘔가 되고 몹시 잠을 못 잔다. 

이것은 手 陽三焦를 치료하여 膽氣를 주변으로 

통하게 하고 熱하여 溫하게 하면 寒하지도 燥

하지도 않은 體를 만들고자 한 것이니, 차가운 膽

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二陳湯을 써서 오

로지 中焦胃氣를 조화롭게 하고 다시 竹茹로 上

焦熱을 맑히며 枳實로 下焦熱을 下泄하여 三焦를 

치료하되 藥力이 직 으로 膽에 미치지 않게 

한다. 膽은 生氣가 따라 나오는 곳으로 苦寒한 약

물로 직  손상시키면 안 되기 때문이다. 溫으로 

명명한 것은 과도하게 泄하지 말라는 경계의 말

이다.

8. 徐大椿 醫略六書18)
氣가 鬱하면 涎이 생기고 涎痰이 안으로 넘치

면 心膽이 편하지 않으므로 怔忡과 驚悸가 그치

지 않는다. 半夏는 化涎滌飮하고 橘紅은 利氣除涎

하며 茯神은 安神滲濕하고 竹茹는 淸熱解鬱하며 

枳實은 破泄氣以降下하고 生甘草은 緩中州以和胃

하며 生薑은 散鬱豁涎한다. 물에 끓여 따뜻하게 

복용하여 鬱滯가 풀리고 氣가 行하면 涎飮이 

로 化하여 心膽이 편안함을 찾아서 驚悸·怔忡

이 평정되지 않음이 없다. 이 처방은 解鬱化涎하

는 방제이니, 氣鬱涎飮·驚悸怔忡의 기본방이 된다.

9. 陳念祖 時方歌括19)
安胃祛痰하는 방제인 二陳湯에 膈上의 虛熱을 

맑히는 竹茹와 三焦의 痰壅을 제거하는 枳實을 

가하여 熱痰을 제거하고 맑히면 膽이 로 평

안해져서 곧 따뜻해진다. 溫이란 것이 실제로는 

서늘하게 해 주는 것이다. 만약 膽家가 참으로 寒

하여 겁이 나면 마땅히 龍牡桂枝湯加附子와 같은 

처방을 써야 한다.

10. 張秉成 成方便讀20)
膽虛로 인해 痰이 정신을 어지럽  발생한 驚

悸不眠 등의 증상을 치료한다. 사람의 六腑는 모

두 瀉而不藏하는데 오직 膽은 淸淨之腑로 出入이 

없으면서 肝에 의지해 붙어 있다. 한 肝과 더불

어 서로 表裏가 되는데, 肝은 魂을 장하므로 잠

을 자야할 밤이 되면 魂이 肝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런데 만일 膽에 邪氣가 있으면 膽과 肝은 서로 

表裏가 되므로 어  肝에 邪氣의 향이 되

지 않겠는가! 한 膽은 甲木으로 그 象이 에 

응하니, 지  膽이 虛하면 의 生長發陳之令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이에 土는 木을 얻어야 達

할 수 있는데 木이 鬱滯되면 達하지 못하게 된다. 

土가 達하지 못하면 痰涎이 쉽게 생하는데 痰은 

百病之母이고 虛한 곳은 바로 邪氣를 받는 곳이 

되므로 膽이 邪氣를 받아 驚悸증상이 생기는 것

이다. 이 처방은 二陳湯에 竹茹·枳實·生薑을 가해 

순수하게 和胃豁痰·破氣開鬱하는 약물로 구성되

어 있다. 이 듯 처방 안에 溫膽之藥이 없는데 溫

膽이라 이름붙인 것은 膽은 甲木이니 항상 그 春

氣의 溫和함을 얻으려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11. 秦伯未 謙齋醫學講稿21)
溫膽湯은 和胃·化痰·淸熱하는 것이 목 이지 

肝病의 처방이 아니다. 膽은 肝에 붙어 있는 것으

로 인하여 性이 溫하고 升發之氣를 주한다. 肝氣

가 鬱滯되면 膽氣가 펴지지 않아서 따라서 土를 

소통하지 못하게 되니 胸悶·嘔惡 등의 증상이 발

생한다. 胃氣가 더 하면 膽氣는 더 鬱滯되니 和

降胃氣하여 標를 치료하는 것으로써 간 으로 

膽氣가 펴지게 한다. 그러면 肝氣 한 緩和된다. 

本方을 溫膽한다고 稱하는 것은 膽의 性質에 근

거하여 達到升發하는 작용을 기약하는 것이니, 溫

脾·溫腎 등에서 溫字의 意義와는 완 히 다르다.

12. 李飛 中醫歷代方論精選22)
溫膽湯은 원래 備急千金要方·卷十二·膽虛實門

에 실려 있으나 方中에 茯苓이 없고, 三因極一病

證方論에 이르러 茯苓이 더 들어가 滲濕健脾하

여 生痰之源을 막는다. 本方의 이름 문제에 하

여 각가의 의견을 종합하고 나서 우리는 이런 결

론을 내렸다. 陽인 膽腑는 性溫하고 主升發하니 

胃中痰涎이나 혹 胸膈餘熱로 인하여 淸淨之腑가 

요동되면 陽氣를 敷 할 수 없게 되어 溫和之性

을 잃게 된다. 胸膈胃脘의 痰熱을 맑히고 풀면서 

한 마땅히 膽腑의 溫和升發하는 특징을 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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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해야 한다. 이 처방은 淸熱하면서도 寒凝하지 

않고 化痰하면서도 不燥하여 痰涎을 消解하고 餘

熱을 盡去하니 膽腑가 자연히 溫和之氣를 회복한

다. 그러므로 ‘溫膽’이라고 처방을 명명했다. 羅美

는 “따뜻하게 한다는 것은 실제 서늘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고, 王子接 한 “溫으로 명명한 

것은 과도하게 泄하지 말라는 경계의 말이다.”라

고 했으며, 秦伯未는 진일보하여 溫膽의 ‘溫’은 溫

脾·溫腎 등의 ‘溫’字와 의미가 완 히 다르다”고 

하여 方名의 ‘溫’字와 功效의 ‘淸’字의 계를 바

르게 별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고 하 다.

13. 李飛 方劑學1)
[配伍意義] 溫膽湯은 膽胃不和로 痰熱이 內擾

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祛痰理氣와 淸膽和胃하여 

치료함이 마땅하다. 方中에 군약인 辛溫한 半夏는 

燥濕化痰과 降 和胃에 뛰어나다. 증상이 膽熱과 

痰熱을 겸하 으니 臣藥인 竹茹로 淸化熱痰하여 

除煩止嘔한다. 竹茹는 甘하며 微寒하고 肺·胃·膽

經으로 들어가니, 本草思辨 卷4에서 “黃芩은 

陽臟熱之藥이고 竹茹는 陽腑熱之藥이 되어 

古方에 膽熱을 치료함에 竹茹를 다용했는데, 後人

들은 그것이 膽藥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라고 했다. 두가지 藥을 相合하면 먼  化痰濁하

고 한 淸膽熱하여 膽氣를 淸肅하게 하고 胃氣

를 降하게 하니 膽胃가 和함을 얻어 嘔煩이 

로 멈추게 된다. 治痰함에 마땅히 理氣해야 하

는 것은 氣가 하면 痰이 사라지기 때문이니, 苦

辛微寒하여 破氣消痰하는 枳實로 보좌하면 痰으

로 하여  氣를 따라 내려가게 하여 痞塞을 통하

게 하는 功을 이룬다. 枳實과 半夏를 서로 배합하

면 氣가 해져서 痰이 사라지니 氣滯가 통창되

어 膽胃가 화합한다. 辛苦溫한 陳皮는 燥濕化痰하

여 이미 祛痰하는 半夏를 도울 수 있고, 한 健

脾할 수 있어서 일 이 枳實의 行氣하는 功을 증

가시켰다. 바로 本草綱目·果部卷30에서 “橘皮의 

苦味는 能泄能燥하고 辛味가 能散하며 溫性이 能

和하니, 百病을 치료함은 모두 이러한 理氣燥濕의 

功을 취한 것이다. 補藥과 함께 쓰면 補하며 瀉藥

과 함께 쓰면 瀉하고, 升藥과 함께 쓰면 升하며 

降藥과 함께 쓰면 降한다. 脾는 이에 元氣之母이

며 肺는 이에 攝氣之籥이니, 橘皮는 二經氣分의 

藥이 되어 다만 배합하는 약물에 따라 補瀉升降

한다.”라고 하 다. 痰이 이루어지는 바는 邪氣의 

근본은 濕이고, 臟腑의 근본은 脾이다. 그러므로 

茯苓으로 健脾滲濕하여 生痰之源을 막는다. 한 

茯苓은 寧心安神하는 효능이 있다. 陳念祖는 “痰

의 本은 水이니 茯苓으로 制水하여 그 本을 치료

하고, 痰의 動함은 濕이니 茯苓으로 滲濕하여 그 

動을 치료한다(時方歌括 卷下).”고 하 다. 의 

약물은 함께 佐藥으로 삼는다. 甘草를 使藥으로 

益脾和中하며 協調諸藥한다. 煎湯할 때 生薑을 가

하여 먼  君藥과 臣藥이 祛痰止嘔하는 것을 도

울 수 있고 한 半夏의 毒을 풀 수 있다. 大棗의 

쓰임새는 첫 번째는 甘草·茯苓과 배오되어 健脾

補土해 治濕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生薑과 배합

되어 調和脾胃해 中州를 健運  하는 것이다. 모

든 약이 서로 합해지면 化痰하면서도 지나치게 

燥하지 않고, 淸熱하면서도 지나치게 寒하지 않으

므로, 痰熱이 得化하게 되고 膽熱이 得淸하게 되

어 胃氣가 和降하므로 理氣化痰, 淸膽和胃의 효능

을 이룬다.

[疑難闡釋] 처방 이름 ‘溫膽’의 숨겨진 뜻에 

하여 : 溫膽湯을 완 히 ‘溫膽’으로 보는 것과 반

로 ‘淸膽’이라고 보는 것에 하여 일 부터 논

쟁하고 여러 의견이 있어 왔다. 姚僧垣의 溫膽湯

을 고찰해 보면 性이 溫한 약물은 生薑四兩, 半夏

二兩, 橘皮三兩, 甘草一兩으로 모두 十兩이고 性

이 涼한 약물은 竹茹二兩, 枳實二枚(二兩)으로 모

두 四兩이다. 처방의 藥性이 溫이 主가 되고 한 

主治도 “이 처방은 膽寒을 치료한다.”고 명확히 

말하 으니, 이 처방이 ‘溫膽’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을 듯하다. 그러나 陳 의 溫膽湯은 生薑을 四

兩에서 五片으로 여 方中의 溫性의 힘이 크게 

감소하 고, 상 으로 涼性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으니 ‘淸膽’하는 효과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組方立法이 姚氏에게서 근원한 것에 

따라 습 으로 ‘溫膽’이라는 명칭을 썼다.

膽은 中正之官으로 決斷을 주한다. 素問·六節

藏象論에는 “무릇 十一臟이 모두 膽에서 결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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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한다.”라고 되어있다. 膽의 생리  특징은 바로 

羅美가 “膽은 中正之官이며 淸淨之腑로 편안하고 

고요한 것을 좋아하고 번잡스럽고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며 부드럽고 조화로운 것을 좋아하고 막히

고 울체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東方의 木德

을 가진 陽溫和之氣이다(錄自古今名醫方論卷
2).”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膽을 치료하는 처

방은 다수가 ‘溫和’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

다. 를 들어, 姚氏의 처방은 膽寒을 따뜻하게 

하고자 처방구성에서 生薑을 상용하 으니 비록 

溫하면서도 剛燥하지 않았고, 이에 반해 陳氏의 

처방의도는 淸膽하고자 하여 生薑의 量을 여 

“甘하며 微寒하여 한 膽의 溫和를 좋아하는 것

과 서로 마땅하다.”(本草思辨 卷4)라고 설명하

는 竹茹를 돌출시켰다. 이로 인하여 溫膽과 淸膽

의 처방이 모두 膽이 喜靜惡擾하며 “溫으로서 정

상상태로 삼는다(醫方 卷2).”는 생리  특징을 

염두에 둔 것이니, 모두 膽氣를 和 하게 하는 것

을 주요하게 생각했다.

14. 림사 方劑學2)
方 에 半夏는 性味가 辛溫하여 脾胃經에 들

어가 辛散溫燥하게 하는 特長이 있어 水濕을 行

하고 氣 을 行氣  하며, 水濕이 去하면 脾가 健

運하게 되어 痰涎이 로 없어지며, 氣 이 下

降하게 되면 胃가 和胃하여 嘔吐가 그치게 되므

로 燥濕化痰하고 降 止嘔시키는 良藥이 되고, 竹

茹는 熱痰을 淸熱化痰시키며, 枳實은 行氣하므로 

같이 配伍되어 膽氣를 舒暢하여 痰을 下行시키며, 

陳皮는 健脾理氣시키고, 茯苓은 健脾滲濕하여 除

濕消痰시키는 작용을 增强시키며, 아울러 炙甘草 

生薑 大棗 등을 加하여 健脾和胃하여 痰의 生成

을 방지하게 하 다. 이와 같이 合用하면 理氣化

痰  하여 淸膽和胃의 效能이 있게 된다.

15. 尹用甲圖解增補東醫方劑와 處方解說23)
二陳湯에 枳實 竹茹를 配伍하여 心膽이 虛怯한 

病理에 活用하는 표 인 처방이다. 精神, 神經

이 쇠약하거나 자율신경계가 민한 경우 불면증 

등에 응용할 수 있는 方劑이다. 이진탕으로 痰迷

心竅한 것을 다스리고, 枳實은 理氣를 돕고 竹茹

는 心熱을 내려 다.

Ⅳ. 고     찰

溫膽湯의 연구 황을 알아보기 해 NDSL, 

RISS, KISS, DBPIA, KIOM 등의 문헌 데이터베

이스를 이용하여 ‘溫膽湯’으로 검색되는 국내문헌

을 살펴보았다. 검색을 통해 찾아낸 국내문헌들은 

실험연구와 임상연구가 부분이었다. 溫膽湯의 

이론에 한 연구는 서
24) 등의 東醫寶鑑에 收

된 溫膽湯, 歸脾湯, 逍遙散  그 加減方에 

한 察, 박25)의 불면 처방에 한 문헌 연구, 
김26)의 方藥合編에 수재된 神經精神科 련 處

方에 한 硏究, 김27)의 醫宗金鑑·刪補名醫方論

에 한 연구 : 번역  古今名醫方論과의 비교고

찰을 심으로, 안28)의 內經拾遺方論에 한 硏

究 : 飜譯  書誌學  察을 中心으로, 김29)등의 

청심온담탕(淸心溫膽湯)의 효능(效能)에 (關)한 

문헌 (文獻的) 고찰( 察)이 있었다. 溫膽湯의 

이론에 한 논문이 6편이고, 그  5편은 여러 

처방 연구 에 溫膽湯이 포함된 것이고 나머지 

1편도 溫膽湯의 가감방인 淸心溫膽湯에 한 연

구 다. 溫膽湯은 失眠, 精神神經衰弱症, 耳源性眩

暈, 癲癎 등을 치료하여2) 임상에서 리 사용되고 

실험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임상과 실험연

구에 더 좋은 결과를 얻기 해서는 溫膽湯에 

한 깊은 문헌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溫膽湯과 련하여 주요출 과 요한 의가들의 

방론을 찾아서 번역하고, 주요출 에 나타난 효능

의 변화에 해 조사하여 각 방론에 나타난 溫膽

湯의 효능에 한 인식과 ‘溫’字에 한 해석 그

리고 처방구성 약물들의 역할 등을 비교, 분석하

여 고찰하 다.

1. 溫膽湯의 出典에 한 察

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溫膽湯이 최 로 

기재된 책은 王燾의『外臺秘要』에서 인용된 北周

시 의 集驗方이다1). 集驗方에서는 溫膽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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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病을 치료한 후에 膽寒한 것으로 인해 虛煩하

여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고 하 다
11). 

그 구성을 살펴보면 生薑(四兩) 半夏(二兩, 洗) 橘

皮(三兩) 竹茹(二兩) 枳實(二枚, 炙) 甘草(一兩, 

炙)로 生薑, 半夏, 橘皮 등의 溫性약물이 큰 비

을 차지하고 竹茹, 枳實 등의 凉性약물은 작은 비

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集驗方
의 溫膽湯은 실제로 膽寒을 치료하는 따뜻한 處

方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宋代 陳 의 三因極一

病證方論에는 두 가지 溫膽湯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 溫膽湯은 三因極一病證方論·卷之八·肝膽經

虛實寒熱證治에 나오며 그 효능과 주치는 “膽이 

虛寒하여 眩厥하고 足痿하며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고, 주 앉아 일어나지 못하며 僵仆하고 目黃

하며 失精하고 虛勞煩擾하며 驚氣로 인하여 膽懾

하고 奔氣가 胸部에 있으며 喘滿하고 浮腫하며 

不睡하는 것을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었다12). 처

방구성을 살펴보면 半夏(湯洗去滑) 麥門冬(去心, 

各一兩半) 茯苓(二兩) 酸棗仁(三兩, 炒) 甘草(炙) 

桂心 遠志(去心, 薑汁合炒) 黃芩 萆薢 人參(各一

兩) 糯米煮로 集驗方의 溫膽湯과는 半夏, 甘草

만 일치할 뿐 완 히 다른 처방임을 알 수 있었

다. 두 번째 溫膽湯은 三因極一病證方論·卷之九·

虛煩證治와 三因極一病證方論·卷之十·驚悸證治
에 나오며 그 효능과 주치는 “大病을 치료한 후

에 虛煩하여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은 膽寒하기 때

문이다. 이 약으로 주로 치료한다. 한 驚悸를 

치료한다.”와 “心膽이 虛怯하고 외부자극에 잘 놀

래며 或 夢寐不祥하고 或 괴이한 형상에 놀라 心

驚膽懾한 후 氣가 鬱하여 涎이 생겨 涎과 氣가 

相搏해 여러 증상으로 변한 것 내지는 短氣悸乏 

는 自汗, 四肢浮腫, 飮食無味, 心虛煩悶, 坐臥不

安을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었다12). 두 조문의 溫

膽湯은 처방구성이 동일하다. 구성을 살펴보면 半

夏(湯洗七次) 竹茹 枳實(麩炒, 去瓤, 各二兩) 陳皮

(三兩) 甘草(一兩, 炙) 茯苓(一兩半) 上爲銼散. 每

服四大錢, 水一盞半, 薑五片, 棗一枚, 煎七分한다

고 하여 集驗方의 溫膽湯에 茯苓과 大棗가 더 

들어가 구성이 거의 같은 처방이다. 李飛1)는 “陳

의 溫膽湯은 生薑을 四兩에서 五片으로 여 

方中의 溫性의 힘이 크게 감소하 고, 상 으로 

涼性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으니 ‘淸膽’하는 효과

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組方立法이 姚氏에

게서 근원한 것에 따라 습 으로 ‘溫膽’이라는 

명칭을 썼다.”라고 하여 三因極一病證方論의 溫

膽湯 효능이 ‘溫膽’이 아닌 ‘淸膽’임을 설명하 다.

2. 溫膽湯의 藥物별 설명에 한 察

溫膽湯 구성 개별 藥物에 한 역  方論書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半夏에 해서는 醫方 13)
에서는 “半夏之辛, 所以散 ”이라 하 고, 醫方

集解15)에서는 “橘·半·生薑之辛溫, 以之 痰止嘔”

이라 하 으며, 醫略六書18)에서는 “半夏化涎滌

飮” 라고 하 고, 方劑學(李飛)1)에서는 “半夏爲

君, 其性辛溫, 長於燥濕化痰, 降 和胃. 因證爲膽

熱, 又 痰熱相兼, 故臣以竹茹淸化熱痰, 除煩止

嘔.”, “枳實 半夏相配, 則氣 痰消, 氣滯得暢, 膽

胃得和.”, “陳皮辛苦而溫, 燥濕化痰, 旣可助半夏怯

痰, 又可健脾, 尙能增枳實行氣之功.” 라고 하 으

며, 方劑學( 림사)2)에서는 “半夏는 性味가 辛

溫하여 脾胃經에 들어가 辛散溫燥하게 하는 特長

이 있어 水濕을 行하고 氣 을 行氣  하며, 水濕

이 去하면 脾가 健運하게 되어 痰涎이 로 없

어지며, 氣 이 下降하게 되면 胃가 和胃하여 嘔

吐가 그치게 되므로 燥濕化痰하고 降 止嘔시키

는 良藥이 된다.” 라고 하 다. 종합하면 半夏는 

理氣藥의 도움을 받아, 燥濕化痰, 和胃止嘔한다는 

내용으로 각 方論에서 說明하고 있었다.

陳皮는 醫方 13)에서 “陳皮所以消滯”라고 하

고, 醫方集解15)에서는 “橘·半·生薑之辛溫, 以

之 痰止嘔”이라 하 으며, 醫略六書18)에서는 “橘

紅利氣除涎”라고 하 고, 方劑學(李飛)1)에서는 

“陳皮辛苦而溫, 燥濕化痰, 旣可助半夏怯痰, 又可健

脾, 尙能增枳實行氣之功.”라고 하 으며, 方劑學
( 림사)2) 에서는 “陳皮는 健脾理氣”라고 하 다. 

종합하면 陳皮는 行氣를 통해 半夏의 祛痰과 枳

實의 行氣를 돕는 것으로 각 方論에서 說明하고 

있었다.

茯苓은 古今名醫方論14)에서는 “茯苓平滲, 致

中焦之淸氣”라고 하 고, 醫方集解15)에서는 “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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苓滲濕”이라 하 으며, 醫略六書18)에서는 “茯神

安神滲濕”이라 하 고, 方劑學(李飛)
1)에서는 “茯

苓健脾滲濕, 以杜生痰之源”이라고 하 으며, 方
劑學( 림사)

2) 에서는 “茯苓은 健脾滲濕하여 除

濕消痰시키는 작용을 增强한다”고 설명하 다. 종

합하면 茯苓은 滲濕하고, 安神한다는 내용으로 각 

方論에서 說明하고 있었다.

甘草는 醫方 13)에서는 “甘草所以緩 ”이라고 

하 고, 醫方集解15)에서는 “甘草和中”이라고 하

으며, 醫略六書18)에서는 “生草緩中州以和胃”

라고 하 고, 方劑學(李飛)1)에서는 “甘草, 益脾

和中, 協調諸藥”이라고 하 으며, 古今名醫方論
14)에서는 “甘草·生薑, 調胃以安其正”이라고 하

고, 方劑學( 림사)2)에서는 “炙甘草 生薑 大棗 

등을 加하여 健脾和胃하여 痰의 生成을 방지한

다”라고 설명하 다. 종합하면 甘草는 和中, 調胃

하는 것으로 각 方論에서 說明하고 있었다.

生薑은 醫方 13)에서는 “生薑所以平嘔”라고 

하 고, 醫略六書18)에서는 “生薑散鬱豁涎也”라

고 하 으며, 方劑學(李飛)1)에서는 “生薑, 旣可

助君臣祛痰止嘔, 又可解半夏之毒”이라고 하 고, 

古今名醫方論14)에서는 “甘草·生薑, 調胃以安其

正”이라고 하 으며, 醫方集解15)에서는 “橘·半·

生薑之辛溫, 以之 痰止嘔”라고 하 고, 方劑學
( 림사)2)에서는 “炙甘草 生薑 大棗 등을 加하여 

健脾和胃하여 痰의 生成을 방지한다”라고 하 다. 

종합하면 生薑은 止嘔와 調胃를 하는 것으로 각 

方論에서 說明하고 있었다.

枳實은 古今名醫方論14)에서는 “二陳, 下以枳

實, 除三焦之痰壅”라고 하 고, 醫方集解15)에서

는 “枳實破滯”라고 하 으며, 絳雪園古方選注17)
에서는 “枳實泄下焦之熱”이라고 하 고, 醫略六

書18)에서는 “枳實破泄氣以降下”라고 하 으며, 
時方歌括19)에서는 “枳實以除三焦之痰壅”이라고 하

고, 方劑學( 림사)2)에서는 “枳實은 行氣하므

로 같이 配伍되어 膽氣를 舒暢하여 痰을 下行한다”

라고 하 으며, 圖解增補東醫方劑와 處方解說23)
에서는 “枳實은 理氣를 돕는다.”라고 하 고, 張
氏醫通16)에서는 “涎聚則脾鬱, 故加枳實·竹茹以化

胃熱也”라고 하 으며, 方劑學(李飛)1)에서는 “枳

實 半夏相配, 則氣 痰消, 氣滯得暢, 膽胃得和.”, 

“枳實 半夏相配, 則氣 痰消, 氣滯得暢, 膽胃得

和.”, “陳皮辛苦而溫, 燥濕化痰, 旣可助半夏怯痰, 

又可健脾, 尙能增枳實行氣之功.”라고 하 다. 枳實

에 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보인다. 理氣를 주

로 논한 것은 醫方集解, 方劑學( 림사), 圖
解增補東醫方劑와 處方解說, 張氏醫通, 方劑

學(李飛)이 있었고, 泄氣, 降下를 논한 것은 醫
略六書가 있었다. 破實을 논한 것은 醫方 가 

있었으며, 三焦를 다스린다라고 말한 책은 古今

名醫方論과 時方歌括이 있었다. 下焦熱을 下泄

하여 三焦를 치료한다고 설명한 책은 絳雪園古

方選注가 있었다.

竹茹는 醫方 13)에서는 “竹茹之淸, 所以去熱”

이라고 하 고, 古今名醫方論14)에서는 “竹茹淸

脘之陽”이라고 하 으며, 醫方集解15)에서는 “竹

茹開胃土之鬱·淸肺金之燥·涼肺金卽所以平甲木也”

라고 하 고, 絳雪園古方選注17)에서는 “竹茹淸

上焦之熱”이라고 하 으며, 方劑學( 림사)2)에

서는 “竹茹는 熱痰을 淸熱化痰한다.”라고 하 고, 

醫略六書18)에서는 “竹茹淸熱解鬱”이라고 하 으

며, 時方歌括19)에서는 “竹茹以淸膈上之虛熱”이

라고 하 고, 圖解增補東醫方劑와 處方解說23)에
서는 “竹茹는 心熱을 내려 다.”라고 하 으며, 
張氏醫通16)에서는 “涎聚則脾鬱, 故加枳實·竹茹以

化胃熱也”라고 하 고, 方劑學(李飛)1)에서는 “半

夏爲君, 其性辛溫, 長於燥濕化痰, 降 和胃. 因證

爲膽熱, 又 痰熱相兼, 故臣以竹茹淸化熱痰, 除煩

止嘔.”라고 하 다. 竹茹에 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보인다. 竹茹의 淸熱의 작용을 말한 책은 

醫方 , 方劑學( 림사), 醫略六書, 方劑學
(李飛)가 있었고, 胃腸의 熱을 맑힌다고 말한 것

은 古今名醫方論, 醫方集解, 張氏醫通이 있

었으며, 上焦熱을 맑힌다고 말한 것은 絳雪園古

方選注, 時方歌括이 있었고, 心熱을 내려 다

라고 말한 것은 圖解增補東醫方劑와 處方解說
이 있었다.

大棗는 方劑學(李飛)1)에서만 말하 는데 “大

棗之用, 一 甘草·茯苓爲伍, 健脾補土以治濕, 二

生薑相配, 調和脾胃, 使中州健運. 諸藥相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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化痰而不過燥, 淸熱而不過寒, 使痰熱得化, 膽熱得

淸, 胃氣和降, 共奏理氣化痰, 淸膽和胃之效.”라고 

하 다. 大棗는 脾胃를 調和하고 健脾하는 것으로 

方論에서 說明하고 있다.

3. 溫膽湯의 ‘溫’字의 解釋에 한 고찰

‘溫’字에 한 해석에 하여 여러 의가들은 각

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 다. 吳昆
13)은 醫方 에

서 “膽은 甲木으로 陽中의 陽이 되고 그 性을 

溫으로서 정상상태로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溫膽

이라 명명하 다.”라고 하여 ‘溫’字가 膽을 정상상

태로 한다는 의미로 서술하 다. 羅美14)는 古今

名醫方論에서 “驅邪와 養正을 하니 三焦와 陽

이 平正되므로 膽家가 淸寧하고 和하지 않음이 

있겠는가? 和라는 것은 곧 溫이니, 溫하게 한다는 

것이 실제 涼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溫’字

는 和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인체를 조화시켜 

‘凉’하게 한다는 의미로 서술하 다. 汪昻15)은 醫
方集解에서 “溫膽湯은 … 不寒不燥하여 膽이 항

상 溫하게 된다.”라고 하여 ‘溫’字는 膽을 정상상

태로 한다는 의미로 서술하 다. 張璐16)는 張氏

醫通에서 “膽이 따뜻하지 않은 것은 胃가 맑지 

않아서 痰涎이 停蓄되어 淸淨之府로 스며들어 陽

氣가 條暢하지 못하여 溫和한 성질을 잃었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辛溫한 二陳湯으로 溫膽滌涎하

고, 涎이 모이면 脾臟이 울체되니 枳實·竹茹를 가

하여 胃熱을 化한다.”라고 하여 ‘溫’字는 不溫한 

상태를 해결한다는 의미로 서술하 다. 王子接17)

은 絳雪園古方選注에서 “溫으로 명명한 것은 

과도하게 泄하지 말라는 경계의 말이다.”라고 하

여 ‘溫’字를 설명하 다. 陳念祖19)는 時方歌括에
서 “溫이란 것이 실제로는 서늘하게 해 주는 것

이다.”라고 하여 ‘溫’字를 설명하 다. 張秉成20)은 

成方便讀에서 “처방 안에 溫膽之藥이 없는데 

溫膽이라 이름붙인 것은 膽은 甲木이니 항상 그 

春氣의 溫和함을 얻으려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 ‘溫’字를 膽의 생리기능 회복의 측면으

로 바라보았다. 秦伯未21)는 謙齋醫學講稿에서 

“本方을 溫膽한다고 稱하는 것은 膽의 性質에 근

거하여 達到升發하는 작용을 기약하는 것이니, 溫

脾·溫腎 등에서 ‘溫’字의 意義와는 완 히 다르다.”

라고 하여 張秉成20)과 같이 ‘溫’字를 膽의 생리기

능 회복의 측면으로 바라보았고, 아울러 일반 인 

溫熱의 의미와는 다르다고 주장하 다. 李飛
22)는 

中醫歷代方論精選에서 “本方의 이름 문제에 

하여 각가의 의견을 종합하고 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陽인 膽腑는 性溫하고 主升發하

니 胃中痰涎이나 혹 胸膈餘熱로 인하여 淸淨之腑

가 요동되면 陽氣를 敷 할 수 없게 되어 溫和之

性을 잃게 된다. 胸膈胃脘의 痰熱을 맑히고 풀면

서 한 마땅히 膽腑의 溫和升發하는 특징을 잘 

생각해야 한다. 이 처방은 淸熱하면서도 寒凝하지 

않고 化痰하면서도 不燥하여 痰涎을 消解하고 餘

熱을 盡去하니 膽腑가 자연히 溫和之氣를 회복한다. 

그러므로 ‘溫膽’이라고 처방을 명명했다. … 方名

의 ‘溫’字와 功效의 ‘淸’字의 계를 바르게 별

하는 것이 매우 요한 것이다.”라고 하여 ‘溫’字

는 ‘溫和之氣의 회복’을 의미하 다. 종합해보면 

溫膽湯의 ‘溫’字를 集驗方에서는 실제 따뜻하게 

해 다는 의미로 사용하 다. 하지만 三因極一病

證方論에 기재된 처방에 해서 부분의 의가

들은 성질이 차가운 溫膽湯이 膽熱을 식  따뜻

한 膽의 본성을 찾아 다는 생리 회복  측면에

서 ‘溫’字를 인식하 고, 王子接17)은 ‘溫’字에 해 

“과도하게 泄하지 말라는 경계의 의미가 있다.”라

고 하여 치료 인 측면에서 ‘溫’字를 인식하 다. 

4. 溫膽湯의 치료기 에 한 察

溫膽湯 치료기 에 한 인식을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吳昆13)은 醫方 에서 “膽이 熱하여 痰

을 嘔하고 氣가 하고 쓴 물을 吐하며 꿈에서 

놀라는 등의 증상은 溫膽湯으로 치료한다.”라고 

하여 溫膽湯은 膽熱을 치료한다고 하 다. 羅美14)

는 古今名醫方論에서 “만약 大病을 앓은 후에

나 혹 오랫동안 와병하거나 혹 寒熱이 물러난 직

후에 胸膈의 餘熱이 완 히 제거되지 않으면 반

드시 陽의 和氣가 손상 받으니 虛煩症이 생기

게 된다. … 淸熱하여 三焦를 풀어주어 이롭게 해

야 한다.”라고 하여 溫膽湯은 三焦를 淸熱하여 손

상받은 陽의 和氣를 회복시킨다고 인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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汪昻15)은 醫方集解에서 “溫膽湯은 足 陽·陽明

藥이다. 辛溫한 橘皮·半夏·生薑으로 痰하여 止

嘔하게 하니, 溫膽이 되고 枳實은 破滯하고, 茯苓

은 滲濕하며, 甘草는 和中하고, 竹茹는 胃土의 鬱

을 開하여 肺金의 燥를 맑힌다. 肺金을 凉하게 하

는 것이 甲木을 平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不寒不燥하여 膽이 항상 溫하게 된다.”라고 

하여 溫膽湯은 肺金을 凉하게 하여 膽을 平하게 

하는 처방이라고 서술하 다. 張璐16)는 張氏醫通
에서 “膽이 따뜻하지 않은 것은 胃가 맑지 않아

서 痰涎이 停蓄되어 淸淨之府로 스며들어 陽氣가 

條暢하지 못하여 溫和한 성질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辛溫한 二陳湯으로 溫膽滌涎하고, 涎이 

모이면 脾臟이 울체되니 枳實·竹茹를 가하여 胃

熱을 化한다.”라고 하여 溫膽湯은 胃가 맑지 않아

서 痰涎이 停蓄되어 淸淨之府로 스며든 것을 치

료한다고 하 다. 王子接
17)은 絳雪園古方選注에

서 “溫膽湯은 떨어진 장부에서 치료를 구하는 처

방이다. 熱이 足 陽之本에 들어가면 膽氣가 橫

하여 胃에 옮겨가면 嘔가 되고 몹시 잠을 못 잔

다. 이것은 手 陽三焦를 치료하여 膽氣를 주변으

로 통하게 하고 熱하여 溫하게 하면 寒하지도 

燥하지도 않은 體를 만들고자 한 것이니, 차가운 

膽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溫膽

湯은 膽을 직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手 陽三

焦를 이용하여 膽氣를 주변으로 통하게 하는 방

식을 취하 다고 인식하 다. 徐大椿18)은 醫略六

書에서 “氣가 鬱하면 涎이 생기고 涎痰이 안으

로 넘치면 心膽이 편하지 않으므로 怔忡과 驚悸

가 그치지 않는다. … 이 처방은 解鬱化涎하는 방

제이니, 氣鬱涎飮·驚悸怔忡의 기본방이 된다.”라고 

하여 溫膽湯은 解鬱化涎한다고 하 다. 陳念祖19)

는 時方歌括에서 “安胃祛痰하는 방제인 二陳湯

에 膈上의 虛熱을 맑히는 竹茹와 三焦의 痰壅을 

제거하는 枳實을 가하여 熱痰을 제거하고 맑히면 

膽이 로 평안해져서 곧 따뜻해진다.”라고 하

여 溫膽湯을 膽을 으로 본 것이 아니라 胃腸

을 으로 安胃祛痰한다고 인식하 다. 張秉成
20)은 成方便讀에서 “膽虛로 인해 痰이 정신을 

어지럽  발생한 驚悸不眠 등의 증상을 치료한다. 

… 이 듯 처방 안에 溫膽之藥이 없는데 溫膽이

라 이름붙인 것은 膽은 甲木이니 항상 그 春氣의 

溫和함을 얻으려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

여 溫膽湯은 和胃豁痰·破氣開鬱하여 膽虛를 치료

한다고 하 다. 秦伯未
21)는 謙齋醫學講稿에서 

“溫膽湯은 和胃·化痰·淸熱하는 것이 목 이지 肝

病의 처방이 아니다.”라고 하여 溫膽湯이 肝膽을 

치료한다는 인식에 반 해 和胃·化痰·淸熱하는 처

방이라고 주장하 다. 李飛는 中醫歷代方論精選
22)에서 “ 陽인 膽腑는 性溫하고 主升發하니 胃中

痰涎이나 혹 胸膈餘熱로 인하여 淸淨之腑가 요동

되면 陽氣를 敷 할 수 없게 되어 溫和之性을 잃

게 된다. … 이 처방은 淸熱하면서도 寒凝하지 않

고 化痰하면서도 不燥하여 痰涎을 消解하고 餘熱

을 盡去하니 膽腑가 자연히 溫和之氣를 회복한

다.”라고 하 고, 方劑學1)에서는 “溫膽湯은 膽

胃不和로 痰熱이 內擾하는 증상을 치료한다. 祛痰

理氣와 淸膽和胃하여 치료함이 마땅하다.”라고 하

다. 尹用甲23)은 圖解增補東醫方劑와 處方解說
에서 “二陳湯에 枳實, 竹茹를 配伍하여 心膽이 虛

怯한 病理에 活用하는 표 인 처방이다. 精神·

神經이 쇠약하거나 자율신경계가 민한 경우 불

면증 등에 응용할 수 있는 方劑이다.”라고 하 다. 

溫膽湯의 효능에 해 상기와 같은 인식들을 

정리해보면 부분의 의가들은 溫膽湯이 淸熱과 

化痰을 하여 膽을 정상화시킨다고 주장하 지만, 

일부의가들은 이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 다. 를 

들어 膽을 치료한다고 한 吳昆13) 이외에, 羅美14)

와 王子接17)은 三焦를 치료한다고 하 으며, 汪昻
15)과 張璐16)와 張秉成20)과 秦伯未21)와 陳念祖19)는 

胃를 치료하여 痰을 제거한다고 하 고, 徐大椿18)

은 氣鬱과 生涎을 치료한다고 하 으며, 李飛1)는 

膽胃不和를 치료한다고 하 다. 여기에서 특히 주

목할 것은 羅美14)와 王子接17)이 膽을 직  치료하

지 않고 三焦를 치료하여 간 으로 膽을 치료

했다는 方論이다. 羅美14)는 “膽은 中正之官이며 

淸淨之腑로 편안하고 고요한 것을 좋아하고 번잡

스럽고 시끄러운 것을 싫어하며 부드럽고 조화로

운 것을 좋아하고 막히고 울체되는 것을 좋아하

지 않으니 東方의 木德을 가진 陽溫和之氣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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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고 하 고, 王子接17)은 “溫膽湯은 떨어진 장

부에서 치료를 구하는 처방이다. … 二陳湯을 써

서 오로지 中焦胃氣를 조화롭게 하고 다시 竹茹

로 上焦熱을 맑히며 枳實로 下焦熱의 열을 下泄

하여 三焦를 치료하되 藥力이 직 으로 膽에 

미치지 않게 한다. 膽은 生氣가 따라 나오는 곳으

로 苦寒한 약물로 직  손상시키면 안 되기 때문

이다. 溫으로 명명한 것은 과도하게 泄하지 말라

는 경계의 말이다.”라고 하여 인체의 기기 운행에 

있어 陽溫和之氣는 매우 요하며 아울러 손상

받기 쉬운 특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하여 生

氣가 發生하는 膽을 직 으로 치료하지 않고 

三焦를 치료한다고 하 다. 이는 膽의 陽溫和之

氣를 보존하고자한 선인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생

각할 수 있다.

Ⅴ. 결     론

溫膽湯과 련하여 주요출 과 요한 의가들

의 방론을 찾아서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1. 溫膽湯은 外臺秘要에 인용된 集驗方에서 

처음 언 되었으나, 재 운용되는 溫膽湯과는 

구성에 차이가 있었다. 그 후 陳 은 三因極

一病證方論에서 生薑을 폭 이고 茯苓과 

大棗를 더 넣어 재 빈용되는 溫膽湯을 완성

하 는데, 이 과정에서 溫膽湯의 효능은 ‘溫膽’

에서 ‘淸膽’으로 바 었다.

2. 溫膽湯에서 半夏는 痰을 제거하고, 止嘔하며, 

陳皮는 行氣하며, 茯苓은 安神하고 滲濕하고, 

甘草는 和中하며, 生薑은 止嘔和胃한다. 이러한 

二陳湯의 약재들은(半夏, 陳皮, 茯苓, 甘草, 生

薑) 祛痰하고, 胃腸기능을 정상화 시키는 작용

을 하며, 竹茹는 上焦의 熱을 제거하며, 枳實은 

行氣하여 三焦를 조 하여 鬱滯된 것을 푼다. 

이로서 膽의 부조화로 인해 생긴 여러 가지 증

상을 치료한다.

3. 溫膽湯의 ‘溫’字를 集驗方에서는 실제 따뜻하

게 해 다는 의미로 사용하 다. 하지만 三因

極一病證方論에 기재된 처방에 해서 부분

의 의가들은 성질이 차가운 溫膽湯이 膽熱을 

식  따뜻한 膽의 본성을 찾아 다는 생리 회

복  측면에서 ‘溫’字를 인식하 고, 王子接은 

‘溫’字에 해 “과도하게 泄하지 말라는 경계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여 치료 인 측면에서 

‘溫’字를 인식하 다. 

4. 溫膽湯의 치료기 에 해 吳昆은 膽을 치료한

다고 하 고, 羅美와 王子接은 三焦를 치료한

다고 하 으며, 汪昻과 張璐와 張秉成과 秦伯

未와 陳念祖는 胃를 치료하여 痰을 제거한다고 

하 고, 徐大椿은 氣鬱과 生涎을 치료한다고 

하 으며, 李飛는 膽胃不和를 치료한다고 하

다. 羅美와 王子接은 인체의 기기 운행에 있어 

陽溫和之氣는 매우 요하며 아울러 손상받

기 쉬운 특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하여 生

氣가 發生하는 膽을 직 으로 치료하지 않고 

三焦를 치료한다고 하 다. 이는 膽의 陽溫

和之氣를 보존하고자한 선인들의 탁월한 식견

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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